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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기업 키운다

- 해수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발표
- 2027년까지 42개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강소 수출기업 21개 육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5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5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하여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2천 3백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하여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개방형 공간정보

체계(오픈플랫폼)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

으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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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비전 및 목표

비   전

글로벌 디지털 해양 강국으로 도약

목   표

 ◈ (기업육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 기업육성 : (’23) 7개* → (’27) 21개

   * 중소 수출기업(매출 100억원↑) : 디지털 선박장비(1개), 플랫폼‧서비스(4개), 해상통신(2개)

 ◈ (기술확보) ’27년까지 42개 핵심기술 확보

 ◈ (수출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 (’23) 1.1%(1.2조원) → (’27) 4.5%(6.5조원)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1. 기업육성 및 산업화 

촉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선박 디지털화 표준 정립

  원천기술 및 서비스 개발

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인증 지원체계 마련

  국내‧외 실증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산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반 마련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디지털 선박 건조수요 창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추진 
체계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및 국제표준 협의체 운영

◆ 관련법령 제·개정 추진



참고2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추진전략 주요내용


